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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람은 누구나 다 귀하게 태어났다. 자기가 귀히 쓰여지도록 방법을 잘 찾

아야 된다.

30. 첫째, 자기가 자기를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둘째, 자기를 누구에게 맡기느

냐가 문제다. 이 방법에 따라서 자기가 천하게 되기도 하고, 귀하게 되기도 한

다.

31. 하나님과 성자가 쓰시는 사람에게 맡기고, 하나님과 성자께 맡겨라.

32. 하루를 살아도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살고, 누구의 정신으로 살고, 누구에

게 자기를 맡기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 삶이 달라진다.

33. 나는 밭 하나를 샀다. 밭의 전 주인은 그 밭을 옥토 밭으로 만드는 것만 

목적했다. 그래서 밭에서 돌이 나오면 굴려서 내던지고, 나무가 걸리면 다 베

어서 버리거나 베어서 땔감으로 사용했다. 나는 전 주인이 버린 돌을 가져다 

작품으로 쓰고, 못생겼지만 작은 소나무를 가져다 유명한 분재 작품으로 만들

었다. / 만물도, 인간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 ‘운명’과 ‘가치’가 

결정된다.

34. 선생이 20대 때였다. 전도하러 다니다가 주님이 한 여자를 연결해 주시어 

전도했다. 그 여자는 전도되기 직전에, 꿈에 내가 백마를 탄 왕자로 나타나서 

자기 집에 오는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해몽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네가 요한

계시록 19장 11-16절에 해당되는 계시를 보았다.”라고 하며 꿈을 해석해 주

었다. 주님이 보여 주신 것이다.

<참고> (계 19:11-16) 『[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

우더라 [12]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

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

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내 꿈에 그 여자를 보니, 홍어만 한 금붕어로 보였다. 그래서 ‘큰 

고기구나!’ 하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며 전도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예수 외에, 구세주라고 하면서 절대 

믿는 자가 따로 있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성경을 풀어 주며 아니라고 하니, 

내 말을 듣고 “정말 아닌가? 진리를 들으니 아니다.” 하며 믿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보여 주고 계시해 주신 환상대로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나도 꿈을 꾸었는데, 주께서 너를 홍어만 한 금붕어로 보여 주시며 너를 귀히 

쓰라고 하셨다.” 했다. 여자는 “좋네요.” 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자꾸만 다른 남자를 이성으로 사랑하며 사귀면서 나를 외면

했다. 주님과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는데도 짝사랑하게만 했다. 못 하게 해도 

계속 그 남자를 못 끊었다. 그 남자 역시, 그 여자가 믿고 있던 사람을 재림주

로 믿고 따라가는 자였다. 

계속 돌이키지 않으니 기도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어떤 사

람이 홍어만 한 그 금붕어를 잡아다가 도마에 놓고 칼로 비늘을 벗기고 토막 

내서 찌개를 끓이는 것을 주께서 보여 주셨다. 

이 꿈을 꾸고 ‘틀렸구나. 이것이 이 여자의 운명이구나.’ 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그 남자와 성적으로 사귀며 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여자를 찾아가서 주님께서 내게 꿈에 보여 주신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말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에 대해서 보여 주신 꿈은 계시다. 그대로 

된다. 네가 내 고향 주위에서 사니, 앞으로 보아라. 앞으로 이 지역에 나를 찾

아오는 자들로 인파가 뒤덮인다.” 했다.

그 여자를 내가 귀히 썼다면 홍어만 한 금붕어로 썼겠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방법대로 쓰니 도마에 오른 물고기 운명이 되었다.

‘이성’이 이같이 인생을 망친다. 그 계시대로 그 여자는 도마에 올라 찌개 운명

이 되었다. 축소 - 확대로 그 여자가 재림주로 믿었던 자도 그같이 된다는 것

을 주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었다. 

인생의 가치와 운명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운명을 

좋게 타고나도 잘못 쓰여지면 이러하다. 자기 책임이다.

35. 너를 학자에게 맡기면 학자로 만들고, 너를 깡패에게 맡기면 깡패로 만든

다. 너를 구세주께 맡기면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려 한다. 모두 자기 방법

대로 만든다.

36. 모든 만물은 인간이 좋아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쓰여진다.

37. 여자는 두레박 신세, 두레박 운명이라고 한다. 그러니 오직 주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야 육이 지상에서도 잘되고, 영도 영원히 잘된다.

38. 너를 하늘에 맡겨라. 육도 지상에서 잘되고, 영도 영원히 잘된다.

39. 세상에서는 우선 육신이 잘된 것 같지만, 이는 잠시뿐이다. 하나님과 주께 

맡긴 자는 영원히 잘된다. 영원한 복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시는 축복

이다. 


